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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상의 새로운 측정 기법인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기상을

시각화하고, 시각화된 얼굴 자기상이 자기(self)와 관련된 성격특성 및 심리적 부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82명이다. 본 연

구에서는 얼굴 자기상을 생성하기 위해 본인과 유사한 이미지를 고르는 양자택일의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자기상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격특성과 심리적 부적응을 알아보기 위

해 자기존중감 척도, 사회불안 척도(SAS-A), HEXACO-60의 하위척도 중 외향성 척도, 부모 및

또래 애착 검사 개정본(IPPA-R), 소속감 지향성 척도(BOS), 한국판 청소년용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청소년의 얼굴 자기상 긍정

값은 자기존중감 및 외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또래 애착의 하위 요인인 화

및 소외감 그리고 긍정적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인 심리적 부적응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

였으며,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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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상(self-image)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스스로가 내리는 답으로, Coombs(1981)는 자기

상을 개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느낌으로 정

의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의 자기상은 발달 과

제인 자아 정체감 형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

는 요인으로 제시되어(Erikson, 1968), 청소년기

의 자기상은 현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의 자기상은 초기, 중기, 후기별로

그 특징이 다르다. 특히, 만 11-14세의 초기

청소년기(Rice & Dolgin, 2008) 자기상은 다른

청소년기에 비해 더욱 불안정한 것으로 보이

는데, 초기 청소년은 자기(self)의 개별적이고

피상적인 부분의 통합을 시작하지만 이를 일

관적이고 현실적인 자기 체계로는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Harter, 1999). 이러한 특징으

로 인해, 초기 청소년기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임과 동시에 최대의 기회를 지

닌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자기상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경우, 청소년은 자신의 발

달 궤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후의 발달

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이는 초기

청소년의 자기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기상을

측정하는 기존의 도구인 자기 보고식 검사는

자기상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며(Moon, Kim,

Kim, Kim, & Ko, 2020), 응답자의 자기기만

(Paulhus, 1984)과 부족한 자각 능력(Nisbett &

Wilson, 1977)으로 인해 응답이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자기 보고식 검사에서는 자기

상을 전체가 아닌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측정

하므로, 자기상의 중요한 정보를 놓칠 가능성

이 있다. 그리고 자기개념에 어떠한 태도가

연합되어 있는지 측정하는 암묵적 연합 검사

(Greenwald & Farnham, 2000)와 같은 암묵적 측

정 도구는 자기상과 관련된 자동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자기상을 측정

한다고 보기 어렵다(Moon et al., 2020). 더하여,

자기상은 단어 자체에 상(像)이라는 시각적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언어적인 방

법으로 측정된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주관적

인 지각이라 할 수 있는 인상을 언어보다 그

림 혹은 사진의 형태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Chang, Nemrodov, Lee, & Nestor, 2017).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지각도 시각적인 형식, 즉

자기에 대한 정신적 그림일 가능성이 높다

(Kaplan, Rossell, Enicott, & Castle, 2013).

최근 사회 심리학에서 정신적 표상의 시

각적 근사치를 제공하는 데에 역상관 기법

(Reverse Correlation method: RC)이 유용하게 사

용되고 있다(Moon et al., 2020). 역상관 기법

의 자극 세트는 무선적으로 제시되며, 자극

의 신호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참여자

이다(Brinkman, Todorov, & Dotsch, 2017). 즉,

본 기법은 참여자가 자극을 식별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신호를 지정하는 표준 절차와는 반

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역상관’이라고 명명

된다(Brinkman et al., 2017). 각 시행에서 참여

자는 제시되는 자극 중 어떤 것이 목표로 하

고 있는 분류(예: 성별, 인종, 성격 특성)에 가

까운지 자신의 정신적 표상과의 유사성에 기

초해 판단한다(이채린, 2020). 선택된 자극들의

평균을 통해 산출된 하나의 이미지는 분류 이

미지(Classification Image: CI)라고 명명된다.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자기상을 측정할

경우, 자기상을 측정하는 기존 도구의 한계점

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



김혜수․박지수․김진영 / 초기 청소년의 얼굴 자기상, 성격 특성 및 심리적 부적응 간 관계

- 357 -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상관 기법은 자기

상을 시각화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기상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역상관 기법은

자기상의 하위요인을 따로 두지 않고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자기상을 전체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 도구로

측정한 자기상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이 역상

관 기법으로 측정하는 자기상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역상관 기법을 사용한 자

기상 검사는 자신의 얼굴과 유사한 자극을 선

택하여 자기상을 측정하므로 참여자의 응답왜

곡 가능성, 자기기만과 부족한 자각능력이 미

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얼굴 자기상(facial self-image)은 역상관 기법

을 사용하여 시각화한 자기상으로, 이는 자기

상의 타당한 시각적 근사치로 간주된다(Moon

et al., 2020). Moon, Kim, Kim, Kim과 Ko(2020)

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형성한 자기

상이 타인이 형성한 자기상보다 자신과 더욱

유사하다고 평정하였다. Kim, Moon, Kim, Kim

과 Ko(in submission)는 참가자가 형성한 얼굴

자기상과 선호하는 얼굴의 표상 간 유의한 차

이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얼굴 자기상이

자기상을 반영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특히, 박

지수(2021)는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자기상 검

사가 청소년기인 만 12-18세 청소년의 자기상

을 측정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자기상 검사가 성인뿐만 아니라 초기

청소년의 자기상을 측정하는 데에 타당한 도

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상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사회적 영

역과 심리적 영역에서 기능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Petersen, Schulenberg, Abramowitz,

Offer, & Jarcho, 1984). 자기상의 형성 및 발달

에는 애착 대상과의 상호작용 패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애착(attachment)은 한 개인이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다(Bowlby, 1973). Collins와 Read(1990)는

자녀들이 부모를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라고 지

각할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

는 반면, 부모를 거부적이고 무관심하다고 지

각할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상을 가

진다는 것을 제시했다. 청소년기에 진입하면

서 애착 대상이 부모에서 또래로 옮겨가는데

O’Koon(1997)은 긍정성이 낮은 자기상을 가진

청소년이 또래 애착을 통해 자기상의 긍정성

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청

소년의 자기개념이 긍정적일수록 또래와의 관

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높았다(Deković &

Meeus, 1997).

자기상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발달될 경

우, 자기 존중감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tersen et al., 1984). 긍정적인 자

기상은 자신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인 자기 존

중감(Rosenberg, 1979)을 증가시키고, 긍정적

인 정서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olmes, Lang, & Shah, 2009). 반면, 자기상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발달될 경우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부정적

인 자기상은 청소년기 우울(Erkolahti, Ilonen,

Saarijärvi, & Terho, 2003), 섭식장애 (Steinhausen

& Vollrath, 1993)와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하여, 과도

하게 부정적이고 왜곡된 자기상은 사회불안의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

고 있다(Hackmann, Clark, & McManus, 2000).

자기상은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의 패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자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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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를 선호하는 정도 그리고 대인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

되고 있다. 먼저, 개인이 사회적 교류를 추구

하는 성향인 외향성(Costa & McCrae, 1992)이

높을수록 자기 존중감과 자신감이 높은 반면,

부정적인 자기평가로부터 파생되는 정서인 수

치심은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Pilarska, 2018).

또한, 대인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로 소속감

지향성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타인에게 진정

한 관심을 가지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성장

지향 (growth orientation)과 사회적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결핍 감소 지향

(deficit-reduction orientation)으로 나뉜다. 성장 지

향은 개인적 성장과 자기 수용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며 부정적 자기상인 사회불안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결핍 감소 지향은

개인적 성장과 자기 수용뿐만 아니라 긍정적

인 자기평가인 자기 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avigne, Vallerand

& Crevier-Braud, 2011).

한편, 선행연구에서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

과 사회적 바람직성 간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다. 즉, 역상

관 기법을 활용한 자기상 검사에서의 응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응답으로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김진

원, 2020; 박지수, 2021; 이채린, 2020; Moon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였을 때에도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자

기상 검사가 자기 보고식 검사와 달리 응답이

편향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검사인지를 사

회적 바람직성과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의 관

계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상관 기법을 활용하여 측

정된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자기(self)와 관

련이 있는 변인 간의 관계를 보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얼

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자기 존중감, 외향성,

부모 및 또래 애착 중 신뢰감과 의사소통, 소

속감 지향성 중 성장 지향, 긍정적 정신건강

중 정신적 웰빙과 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2)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사회불안, 부모

애착의 소외감과 또래 애착의 화 및 소외감,

소속감 지향성 중 결핍 감소 지향, 긍정적 정

신건강 중 심리적 부적응과 부적 상관을 나타

낼 것이다. (3)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사회

적 바람직성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82명(남자 41명, 여자 41명)이 참여하였

다. 본 연구는 담임교사의 협조를 통해 부모

의 동의하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자료수집 과

정에서 담임교사가 초등학생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

생만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과도기로

급격한 신체적 변화, 인지적 발달, 학교급의

변화, 대인관계 및 자기개념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동시에 그리고 빠르게 일어난

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자기상은 청소년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초등학교 6

학년 학생의 자기상은 현재의 혼란을 잘 이겨

내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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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자기상 검사: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과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에 대한 정신

적 표상인 자기상의 시각적 근사치를 확인하

기 위하여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였다. 참여자

는 얼굴 자기상(Self-CI)을 생성하기 위해 본인

과 유사한 이미지를 고르는 양자택일의 역상

관 기법을 활용한 과제를 수행하였다. 과제에

서 제시되는 이미지는 기본 이미지(초등학생

6학년 얼굴 사진 100장을 합성하여 제작된 이

미지)에 무작위로 노이즈를 덧씌운 자극이다.

참여자는 화면에 제시되는 두 가지 얼굴 자극

중 본인과 더 닮은 이미지를 고르는 것을 300

회 시행하였다. 참여자는 검사 실시 전에 연

령과 성별을 입력하므로, 검사에는 참여자의

연령에 일치하는 이미지가 제시된다. 본 연구

에서 여아 참여자에게는 한국 여자 초등학생

에 부합하는 얼굴 자극이 제시되었고, 남아

참여자에게는 한국 남자 초등학생에 부합하는

얼굴 자극이 제시되었다. 과제에 제시되는 300

쌍의 이미지는 참여자마다 무작위 순서로 제

시되었다. 참여자들은 각 시행마다 3초의 제

한 시간 이내에 응답해야 했으며, 참여자가 3

초 이내에 응답하지 못할 경우 반응은 결측치

로 처리되며 다음 자극으로 자동으로 넘어갔

그림 2.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자기상 검사의 자극 제시의 예시

그림 1. 기본 이미지와 역상관 기법에서 사용된 자극 쌍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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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자의 얼굴 자기상 제작은 RC 과제

완료 후 R(R Core Team, 2019)의 ‘rcicr’ 패키지

(Brinkman et al., 2017; Dotsch, 2016)를 사용하

여 진행되었다. 각 자극의 제시 방법은 김진

원의 연구(2020)에서 사용된 방법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자기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자기 존

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기

존중감 척도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예: 나는 내

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

각한다)이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 =

대체로 그렇지 않다, 4점 =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0~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존중감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7로

나타났다.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측정하

기 위해 LaGreca와 Lopez(1998)의 청소년용 사

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

SAS-A)를 양재원, 오경자, 양윤란(2008)이 번안

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겁난다)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구

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8~90점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나

타났다.

외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외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Ashton과 Lee(2009)가 제작한 HEXACO-60

의 하위척도 중 외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예: 주로 혼자 하는 일보

다는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일을 더 좋아한다)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

런 편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0~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적임을 나

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2로

나타났다.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

(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 검사(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한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Revised-Version: IPPA-R)을 사용하였다. 이 중

부모 애착 척도는 옥정(1998)이 번안하고 타당

화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또래 애착 척도는

황숙영(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먼

저, 부모 애착 척도의 문항은 총 25문항으로

신뢰 차원 10문항(예: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

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의사소통 차원 9문항

(예: 부모님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소

외 차원 6문항(예: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의 3개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1점 = 결코 그렇지 않다, 5점 = 항상 그렇

다)로 구성되며 총점의 범위는 25~125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신뢰감 .90, 의

사소통 .92, 소외감 .69이었으며, 전체는 .95로

나타났다. 또래 애착 척도의 문항은 총 2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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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신뢰 9문항(예: 내 친구들은 정말 이야

기하기 편한 친구들이다), 의사소통 9문항(예:

내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친구들

은 내 의견을 들어준다), 화 및 소외감이 7문

항(예: 나는 내 친구들에게 화가 난다)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 결코 그렇지 않다, 5점 =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며 총점의 범위는 25~

125점이다. 황숙영(2007)의 연구에서 상관 계

수가 낮은 9번 문항을 제외하고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도 9번 문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신뢰감 .81, 의

사소통 .85, 화 및 소외감 .77이었으며 전체는

.88로 나타났다.

소속감 지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소속감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Lavigne, Vallerand와 Crevier-

Braud(2011)가 개발한 소속감 지향성 척도

(Belongingness Orientation Scale: BOS)를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성장 지향 5

문항(예: 나의 대인관계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과 결핍 감소 지향 5문항(나의 대

인관계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혼자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7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장 지향과 결핍 감소 지향 각각 총

점의 범위는 5~35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성장지향 .79, 결핍감소지향 .71로 나

타났다.

한국판 청소년용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긍정적 정신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Keyes (2005, 2007)의 긍정적 정

신건강 모델 및 평가척도와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2010)의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

를 참고하여 김진영, 문기범, 고영건(2020)이

제작한 25문항의 한국판 청소년용 긍정적 정

신건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신적

웰빙 척도(Mental Well-being Scale: MWS)와 심

리적 부적응 척도(Psychological Maladjustment

Scale: PMS)의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적 웰빙 척도는 총 13문항(예: 내

성격이 대체로 좋다고 느꼈다)으로,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없음, 6점 = 매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13~78점

이다. 심리적 부적응 척도는 총 9문항(예: 자

주 긴장하고 불안해진다)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아니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9~45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정

신적 웰빙 .87, 심리적 부적응 .77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기대하

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구인

청소년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현주와 권희경(2020)이 한국 청소년을 대상

으로 개발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하

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총 8문항(예: 내가 한

결정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이 없다)으로, 각 문

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총점의 범위

는 8~40점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59로 나타났다.

상기한 자기보고식 검사들은 초기 청소년

기인 만 11-14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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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화되거나 사용된 적이 있는 척도로만 구

성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R statistics(R Core Team, 2019)

과 IBM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자료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척도의 신뢰

도 검증을 위해 내적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김진원(2020)의 긍정값 데이터를 사

용하여 참여자가 생성한 얼굴 자기상의 긍정

값(positive value)을 도출하였다. 김진원(2020)의

긍정값 데이터와 얼굴 긍정값의 계산법은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지수(2021)의 연구에서

도 사용되었다. 먼저, 김진원(2020)이 긍정값

데이터를 도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긍정적

인 속성을 가진 이미지를 고르는 RC 과제에서

100명이 1번 이미지 쌍에서 긍정적인 이미지

로 왼쪽 이미지를 10명이 선택하고 오른쪽 이

미지를 90명이 선택한다면 1명 이미지 쌍에서

왼쪽 이미지의 긍정값은 0.1, 오른쪽 이미지의

긍정값은 0.9가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300쌍의 이미지 긍정값을 본 연구 참여자의

얼굴 자기상에 적용하여, 참여자의 얼굴 자기

상 긍정값을 계산하였으며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1번 이미지 쌍의 왼쪽 이미지 긍정값이

0.9, 2번 이미지 쌍의 왼쪽 이미지 긍정값이

0.5라고 가정했을 때, 참여자가 얼굴 자기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1번과 2번 이미지 쌍에서

모두 왼쪽 이미지를 고르게 되면, 참여자의

얼굴 자기상 긍정값 평균은 0.7이 도출된다.

이러한 계산법을 사용하여 300회 시행의 RC과

제에 응답한 참여자의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

을 도출하였다. 참가자가 이미지를 고르지 못

해도 자극이 3초 이후에 넘어가기 때문에 평

균을 사용하여 긍정값을 도출하였다. 긍정값

이 낮을수록 얼굴 자기상이 부정적인 것으로,

긍정값이 높을수록 얼굴 자기상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얼굴 자기상 긍정값과 심리적 특성 간 상관관

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의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

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자기 존중감, r = .27, p < .05, 및

외향성, r = .24, p < .05, 과 유의한 정적 상

관이 나타났으며, 또래 애착의 하위요인 중

화 및 소외감, r = -.24, p < .05, 심리적 부적

응, r = -.22, p < .05,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

이 나타났다.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그 외

의 심리적 특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

나지 않았으며, 사회적 바람직성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이 자기 존중감, 외향성, 부모 및 또래

애착 중 신뢰감과 의사소통, 소속감 지향성

중 성장 지향적 관점, 정신적 웰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라는 연구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얼굴 자기상의 긍정

값이 사회불안, 부모 애착의 소외감과 또래

애착의 화 및 소외감, 소속감 지향성 중 결핍

감소 지향, 심리적 부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

관을 나타낼 것이라는 연구 가설 2 역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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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얼굴 자기상

의 긍정값이 사회적 바람직성과 유의한 상관

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 3은 채

택되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상의 새로운 측정 기

법인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기

상을 시각화하고, 시각화된 얼굴 자기상이 자

기(self)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기상을 시각화하였으며, 얼굴 자기상의 긍

정값을 도출하여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심

리적 특성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청소년의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자

기 존중감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기 존중감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이므

로,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자기 존중감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Kim, Moon, Kim, Kim과 Ko(in submission)의 연

구에서 외모가 매력적일수록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실제

외모,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 그리고 임상심리

전문가 3명이 평정한 심리적 적응 수준 간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임상심리전문가 3

명이 평정한 심리적 적응 수준은 실제 외모와

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더하여, 참가자가 형성한 얼굴 자기

상의 긍정값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얼굴의

긍정값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Kim et al., in

submission). 뿐만 아니라, 얼굴 자기상과 심리

적 특성 간 관계를 탐색한 다른 연구에서도

얼굴 자기상이 외향성 및 자기애적 특성과 같

은 성격 특성을 반영한다는 결과를 지속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Maister, De Beukelaer, Longo,

& Tsakiris, 2021; Steiner, Levy, Brandenburg, &

Adams, 2021).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

지수의 연구(2021)에서도 얼굴 자기상의 긍정

값이 자기 존중감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특

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자기

상 검사에서 단순히 선호하는 얼굴이 아니라

자신과 유사한 얼굴을 골랐다는 것을 시사하

며, 역상관 기법을 사용한 자기상 검사가 단

순히 신체적 외모를 넘어 자신에 대한 태도가

반영될 수 있는 검사라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외향성과 유

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외향성이 관련 있다고 제시된 선

행연구(Garaigordobil & Bernarás, 2009)의 결과와

일치한다. 외향적인 개인은 긍정적 사건에 더

강하게 반응하며(권석만, 2008), 불안을 다소

적게 느낀다(Kring & Gordon, 1998). 특히, 외향

성이 높은 청소년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활

발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는다(김송이,

2011).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외향성이 높을수

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아 긍정적인 자기 지각

을 유지하는 것(모화숙, 박미라, 하대현, 2013)

으로 알려져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또래 애착의

하위요인인 화 및 소외감 간 유의한 부적 상

관이 나타났다. 또래 애착의 화 및 소외감은

친구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느낌, 친구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 자신이 친구에게 이해

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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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또래 애착의 화 및

소외감 요인과 대응되는 부모 애착의 소외감

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또래 관계가 부모와의 관

계보다 청소년의 자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을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청

소년기의 애착 대상이 부모로부터 또래로 옮

겨가며, 청소년의 적응에 또래 관계가 부모와

의 관계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제안한 Laible,

Carlo와 Raffaelli(2000)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

통한다. 따라서 또래 관계 문제의 예방과 관

리를 위한 심리 개입과 지원이 제공된다면 청

소년의 얼굴 자기상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긍정적 정신

건강 중 심리적 부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부적응은 섭식

조절, 주의집중의 어려움, 규칙 위반과 관련된

행동통제 문제와 불안, 긴장, 슬픔과 관련된

심리적 불편감을 포함한다. 심리적 부적응이

측정하는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자기상이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

(Donnellan, Trzesniewski, Robins, Moffitt, & Caspi,

2005), 우울(Erkolahti et al., 2003), 섭식문제

(O’Dea, 2006)와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 선행연

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Sullivan(1953)은 스스로가 가치 없고,

유능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부적응

적인 행동의 기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

였다. 청소년은 스스로를 잘 통제하지 못하거

나,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할 때 자신을 위로하기 보다는 자신을 비

난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와 같은 지인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청소

년에게 위로가 아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

측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심리적 부적응을

포괄적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심리적 부적응 중

구체적으로 어떤 하위 요인이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관련이 있는지 후속 연구에서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사회적 바

람직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내적 신뢰도

가 다소 낮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역상관 기법을 사

용하여 자기상을 측정하는 것이 사회적 바람

직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외의 심리적 특성과 얼굴 자기상의 긍정

값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다음과 같

이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

용된 긍정값 데이터는 성인이 성인의 이미지

를 보고, 그에 대한 긍정값을 매겨 생성된 데

이터이다. 기본 이미지(base image)에 노이즈가

겹쳐져서 다양한 이미지가 생성되므로 정확히

는 노이즈에 긍정값이 매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노이즈와 청소년의

기본 이미지가 겹쳐진 이미지가 청소년에게

제시된 것이다. 긍정적 차원으로 볼 수 있는

심술궂다(mean)/좋다(nice)를 얼굴에서 유추하

는 것은 만 3세의 아이들도 어른들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Cogsdill, Todorov,

Spelke, & Banaji, 2014)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인이 생성한 긍정값 데이터를 청소년에게

도 적용하였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

을 때,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정신적 웰빙

및 불안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고되었으나

(김진원, 2020), 본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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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했을 때에는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정신

적 웰빙, 사회불안, 부모애착, 소속감 지향성

및 정신적 웰빙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지 않았다. 박지수(2021)의 연구에서도 본 연

구와 동일하게 김진원(2020)이 제작한 긍정값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하게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자기 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제시된 반면에 정신적 웰

빙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이 긍정값을 매긴 긍정값 데이

터를 사용하여 추후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초기 청소년기의 특성상 성인에 비해

자기상이 불안정할 수 있다. 자기상은 전 생

애에 걸쳐 발달하는 변인이지만,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자기의 일관적이고 현실적인 통합

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자기상이 매우 혼란

스러운 시기이다(Harter, 1999). 따라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정신적 웰빙은 유의한 상

관이 나타났으나(김진원, 2020) 본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정신적 웰빙이 좋더라도 성인보

다는 자기상이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반

면에 심리적 부적응과 자기상이 유의한 상관

이 나타났다는 것은 초기 청소년기가 스트레

스에 취약한 시기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이 자

기 존중감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는 것은

자신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가 얼굴 자기상에

잘 반영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외향성과 또래 애착이 얼굴 자기상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는 것은 또래 관계가 청소년

기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초기 청소년의

자기상을 시각화한 최초의 연구이다.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정신적 표상이나 자기상을

시각화하는 연구는 최근에 시작됐을 뿐만 아

니라 이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청소년기는 추상적 사

고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지 완성된 시기가

아니므로 성인에 비해 심리적 특성과 같은 추

상적 개념을 말과 글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시각적

인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다면 청소년의 심리

적 특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연구는 역상관 기

법 연구의 연령층을 초기 청소년으로까지 확

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자

기상 검사가 청소년의 응답 편향의 영향을 비

교적 적게 받는 검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청소년의 자기상은 주로 자기 보고식

검사 및 면접과 같은 언어적인 평가를 통해

측정되었다. 이러한 검사들은 응답자의 자기

기만(Paulhus, 1984)이나 부족한 자각 능력

(Nisbett & Wilson, 1977)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에 반해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자기상 검사

는 본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 바람직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김진원, 2020; Moon et al.,

2020). 이러한 결과는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자기상 검사가 참여자의 방어적 태도, 사회적

바람직성 및 부족한 자각 능력의 영향을 비교

적 적게 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강점이 있는 역상관 기

법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추후 방어적 태도가

높거나 자각 능력이 부족한 임상군의 자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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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언어의 제약이 비교적 적고 방법이 매우 간

단하다는 강점을 지닌 역상관 기법을 사용한

자기상 측정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조현병 환자의 정신적 표상을 시각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inkman et

al., 2019). 또한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검사는

섭식장애 집단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시각화

하는 데에 사용되었다(Douglas, Balas, & Gordon,

2021). 임상군은 아니지만 건강 식이에 강박

적으로 집착하는 건강음식집착증(orthorexia

nervosa)이나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신감이 낮

은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역상관 기법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시각화하

고 왜곡된 신체상을 확인하는 데에 유용한 것

으로 제시되고 있다(Maister et al., 2021; Pauzé

et al., 2021). 또한,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자

기상을 시각화했을 때, 자기애적 특성 중 하

나인 거대 자기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기상

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Steiner et

al., 2021). 따라서 역상관 기법을 사용한 자기

상 검사는 기존에 자기보고식 검사로 측정하

기 어려웠던 임상군의 자기상을 측정하는 데

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

를 들어, 언어를 사용하는 검사에 취약한 어

린 아동 혹은 언어 장애 혹은 조현병에 해당

하는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도 역상관 기법을

활용하여 자기상을 시각화할 수 있는지 검증

하여, 이를 활용한다면 보다 다양한 집단의

자기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시각화된 자기상과 자기 관

련 심리적 특성 간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자기 존

중감, 외향성, 또래 애착 중 화 및 소외감 그

리고 심리적 부적응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 얼굴 자기상이 자기에 대한 태도는

물론 타인과의 관계, 성격 특성, 정신 건강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하여, 선행연구에서 얼굴 자기상은 정신적

웰빙, 우울, 사회불안, 마키아벨리즘과 같은

다양한 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김진원, 2020; 이채린, 2020; Moon et

al., 2020). 이러한 결과는 역상관 기법을 통해

생성된 얼굴 자기상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얼굴 자기상과 관련된

속성의 정보량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 접근

법이 유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자기 존중감은 자기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이며, 본 연구에서 얼굴 자기상 긍정값과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추후, 얼굴 자기상

에 긍정적인 속성의 정보량 외에 역상관 기법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뢰성, 유능성, 매력

도와 같은 정보량 역시 정량화시킨다면 얼굴

자기상에 대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초기 청소년기에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 결

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추후 연

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특성을 가진 청소년

을 대상으로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이와 같

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반복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얼굴

선호도를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참

여자는 두 얼굴 자극 중 자신과 유사한 이미

지를 선택하여 자기상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는 얼굴 자극을 선택할 때, 자신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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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이미지가 아닌 선호하는 이미지를 자신

과 닮았다고 선택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

서는 참여자의 얼굴 선호도를 통제한 후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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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s between Early Adolescent Facial Self-Image,

Personality Trait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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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visualize early adolescent self-image using reverse correlation (RC)

method, a new measurement method for self-image examination,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visualized self-image (facial self-image), personality traits associated with self,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82 sixth-grade students. To generate facial self-image, the participants performed a

two-image forced choice RC task where they selected an image that bore a stronger resemblance to themselves.

Personality traits associated with self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were measured using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the Korean version of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10 items from the HEXACO-60,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Revised-Version, the Belongingness Orientation Scale, the Korean

Version of the Adolescent Positive Mental Health Scale, and the Social Desirability Bias Scale for Korean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positive value of adolescent facial self-imag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and extraversion. (2) The positive value of adolescent facial self-imag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nger and alienation of peer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of positive mental

health. (3)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dolescent facial self-image and social desirability. These

results were compared with previous research findings an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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